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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천장·지지·인장)지장보살이상주하는지장기도성지

도솔산선운사

전북 고창 도솔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
사(주지 법만)는 김제의 금산사(갏山寺)와 함께 전라북
도의 2대본사로서오랜역사와빼어난자연경관, 많은
성보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 사시사철 참배하는 불자
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성지이다.

선운사를 둘러싼 도솔산 봉우리마다 모두 선(禪)을
닦는형상이니선자(禪者)들이기거할곳이다. 아침이면
상서로운 구름이 산 봉우리를 감싸고 저녁놀 상서로운
구름은 항상 산허리를 휘감으므로 선운산이요 선운사
라했다.

선운사는 예로부터 삼장지장보살 신앙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유일하게삼장지장보살을봉안한지장신앙
의성지로일컬어져왔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ㆍ도솔암도솔천내원궁 (천장
지장보살)ㆍ참당암 (인장지장보살)에각각지장보살을
봉안하고있어본사와산내암자에지장삼장(三藏)을불
상으로모시고있는특별한도량으로여겨지고있다.

이는고려시대부터조선초기까지의중창불사가왕실
의 원찰(願刹)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왕(先王)의 명복
을비는뜻에서선운사에지지지장보살을모시고이어
두 산내암자에 각각 지장보살을 모심으로서 이곳을 지
장신앙의 중심지로 삼아 49재나 우란분절인 음력 7월
15일 백중을 기해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삼장지장도량
으로자리잡게되었다.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양민들에게 소금굽는
법을일러살아가는법을가르쳐준데서유래한‘은혜갚
은소금(보은염)의이야기’에서알수있듯이창건과함
께 지역민과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이타행의 실천도

량인 선운사가 지장성지로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
과라할수있다. 

대승불교의 제불보살중에서도 가장 원력이 큰 보살
이대원본존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위신력과 자비, 지혜와 변재가 불가사의
하고모든악업에서해탈하게하며죽은사람과산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는 보살로서 전생에 지어놓은 악업이
많아 과보를 받게 될 처지라도 지장보살의 구제원력에
귀의하여 해탈을 구하면 악도를 벗어날 수 있다. 또 모
든 죄고(罪苦)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자
신의성불을미루겠다는대원을세우고, 천상에서지옥
에이르는육도(괯道)의중생을낱낱이교화시켜성불하
도록인도하는대자대비(大慈大悲)의보살이다. 

지장보살을 육도중생을 성불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육지장보살이라하는데우리나라에서는육도전체를삼
계라 보고 그 삼계를 총괄하는 천장(天藏), 지지(持地),
인장(人藏)의삼장지장신앙이전개되어왔다.

지장신앙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성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반구사 고사편람(斑鳩寺 古事궄覽)에“반
구사 동어전에 삼수승지장존립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 상은 백제에서 보내온 존상이다”는 기록과 신라의
경우지장보살을설주로하는『점찰선악업보경』이확산
된 예를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건국과함께창건된10개의사찰에도지장사
가포함되어있을정도로지장신앙이발달해있었다.

조선조에는 불교가 픽박받는 분위기 속에서도 시왕
재의설행및시왕도조성의예로볼때민간에까지널
리퍼져나갔다. 오히려신앙적정체성을확고히해산문
중심으로 진행된 지장신앙은 의식집 출간으로 체계화
되기에 이른다.  1827년 간행된 선운사 중흥조 백파긍
선스님의‘작법귀감’중지장청헌공의와약예왕공문에
는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명부시왕 및 권속들
에대한엄정한형식의의식문이만들어지게된다.

지지지장보살
(선운사금동지장보살보물279호)

선운사지장보궁에봉안되어있는조선초기의금동
지장보살좌상으로 삼장지장보살 중 지지(持地) 지장보
살에해당한다. 지지지장보살은지옥의중생을교화하
는보살이다. 지옥에서고통받는중생들을구원하기위
하여지옥에들어가죄지은중생들을교화제도하는것
외에도흔들리지않는지혜와자비를비장(秘藏)한보살
이라는뜻도있다.

선운사지장보살은일제강점기인1936년어느여름
에일본인2명과우리나라사람1명이공모하여보살상
을훔쳐간뒤, 거금을받고매매하여일본으로건너가게
되었는데 소장자의 꿈에 지장보살이‘나를 원래 있던
도솔산으로보내달라’고해2년만인1938년 11월다시
도솔산선운사로돌아오게된이적을보이기도했다.

당시잃어버린보살상을다시모시고온사실을기념
하기위해찍은사진에도사건에대한개요가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주지는 '이우운(굃雨雲)'으로 기
재되어있다.

천장지장보살
(도솔암도솔천내원궁지장보살보물280호)

도솔암은선운사산내암자가운데가장높은곳에자
리잡고있다. 선운사와함께백제때창건되었다고전한
다. 도솔암 서편의 마애불좌상(보물1200호)와 함께 세
계 유일의 미륵·지장성지로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끊
이지않고있다.  도솔암도솔천내원궁에봉안된지장보
살은 천장 지장보살로 상계교주(上界敎主)로서 천상의
교주로신앙되어왔다. 그래서일반적인지장보살과달
리지장전이아닌도솔천내원궁에봉안되어있다.

도솔천 내원궁의 천장지장보살은 헤아리기 힘들 정
도로 수많은 영험담을 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996
년에는대구의한여성불자가여방암에걸쳐생사를헤
매다 기도정진중 완치되는 믿기 힘든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불자는도솔암에서의기도정진을통해영험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도솔회라는 신행조직을 만들었고
도솔회는지금도열심히기도정진에매진하고있다.

인장지장보살
(참당암지장보살전북유형문화재33호)

선운사 참당암은 산내 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
지고있으며본래참당사또는대참사로불렸던지장참
회도량의 거찰로 도솔암의 천장지장보살과 선운사의
금동지장보살모두대웅전에봉안되어있었다고한다.

곱돌로제작된참당암지장보살은인계의중생을제
도하는인장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을설주로하는『점
찰선악업보경』을 토대로 대규모 점찰법회가 성행하기
도했었다.

참당암의지장보살은한때약사여래불로오해받기도
했다. 참당암의우물물은신령스런기운이흐르고있어
예전에는 문둥병도 고쳤다는 속설도 전해지고 기도 후
아픈무릎을고쳤다는중언도있어이같은오해를불러
오지않았나생각된다. 이렇듯선운사의삼장지장보살
은수많은영험담과이적을보여주고있다.

지장보살의 본원력으로 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
기는셀수없을정도로많이전해지고있다. 

선운사는국내유일의삼장기도도량으로일구어놓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불상봉안 정신과 지장보살님의 지
옥중생구제원력을구현하여이시대가우리불교계에
요구하는 기대와 부름 즉,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
동체를이루겠다는서원을다지고있다.

선운사 사부대중들은 이러한 뜻들이 모여져 지장기
도 성지의 사격에 맞는 지장보살선양운동을 펼쳐나가
기위해지난7월지장보궁을조성하였으며, 또한금년
가을 제6회 선운문화제 기간에 지장신앙 세미나와, 지
장신앙특별전시회도개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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